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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용어 사용                           19-05-08

저는 로즈힐즈 (Rose Hills)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장미 동산을 자주 방문합니다. 장미 동산의 이웃에는 아름다운 주택과 꽤 큰 초급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회사의 건물들이 다른 어떤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들어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장미동산 일대는 다른 어떤 지역과 다름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애청자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장미 동산은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이 한국이라면 공동묘지 주변에 대학교를 건립하고 아름다운 주택을 짓고 좋은 이웃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묘지는 시체 매장소입니다. 만일 장미동산의 입구에  “공동묘지” 또는 “시체매장소” 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면 그 주변에 주민, 학교 및 사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을 까요? 장미동산 일대가 주거지로 또는 사업지역으로 손색이 없는 중요한 이유는 “로즈힐즈” 라는 이름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곳이 뭐를 하는 곳인지 다 알지만, 그곳에 붙여진 “장미”와 “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 (Las Vegas)는 도박도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에서는 “도박”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도박도시”즉 Gambling City”라고 부른다면 그 이름 자체가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라스베가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덜 날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일반적으로나 광고용으로 표현할 때에 “게임도시-Gaming C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도박도 포함되지만,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실 라스베가스에는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도박도시”와 “게임도시”와는 용어의 사용이 풍기는 뉘앙스의 차이가 대단합니다.

수 개월 전에 저는 한인 타운의 한 의류소매점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한 여점원이 50대의 여자손님에게 건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옷 저 옷을 앞 가슴과 어깨에 걸쳐주면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라는 용어를 자주 썼습니다. 점원보다 나이가 더 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하면 웬만한 손님은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노인”, “고령”, “연세가 많으신” 등의 용어는 그런 용어를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비록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 청춘이신데요.”, 등의 용어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용어입니다. 제가 전에는 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는 제자들이나 친구들이 그런 용어를 제발 사용하지 말라고 극구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저를 노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용어는 공식용어입니다. 고령자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틀림이 없지만 늙었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는 않습니다. “불구자” 대신에 “장애자”, “장님” 대신에 시각장애자” 의 용어도 같은 맥락에서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제가 일반 대화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뜻을 아시겠어요? Do you know what I mean?” 또는 “내 말을 이해했습니까?” 등의 표현은 대화에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해능력을 경시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을 잘 해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면 상대가 이해를 못 했으면 내 탓이지 상대의 탓이 아니라는 겸손한 의미가 내포됩니다. 

가끔 어떤 업소에서 손님이 질문을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사업상의 대화나 일반적인 대화에서 가능하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대답은 생산적인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알아서 즉시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성의가 보입니다. 책임감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걸 보고서라고 가져왔나?” 하면서 부하직원을 폄하하는 표현보다 “수고했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좀 더 향상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볼까?” 라고 말하면 보고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은 전하면서도 부하의 기분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말랐다” 대신에 “날씬하다”, “무서운 아버지” 대신에 “근엄하신 아버지”,  “게으른 친구” 대신에 “서두르지 않는 친구”, 등등 우리 일상생활에 언어의 선택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씨와 성품을 전달하기 때문에 좋은 표현을 익히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중요요소일 것입니다. 끝
